
원료의약품 생산 7.8% 성장
가격 경쟁력 상실 … 내수는 다국적기업 수출은 후발개도국에 밀려

국내 원료의약품산업이 값싼 수입원료에 밀려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, 매년 위축되

고 있어 정책차원에서 원료산업의 육성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또한 물질특허도입과 시장개방정책에 다른 선진 외국제약기업의 침투에 의한 내수시장의 상실은 커

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 특히 아세트아미노펜, 시멘티딘, 카페인 등 주요 원료의약품의 대다

수가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의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내 대기업조차

원료의약품생산실적( 1 9 9 3 )(단위 : 1000원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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▽4 3 . 5 4

2 6 . 0 3

-

▽3 2 . 6 1

2 2 . 7 0

3 5 . 7 1

▽4 2 . 4 1

-

▽1 0 . 2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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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. 4 3합 계



도 질을 무시한채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어 완제와 마찬가지로 원료의약품에도 G M P제도가 도입되

어야만 우수의약품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.

연평균 2 0 %대의 성장률을 유지했던 국산 원료의약품 산업은 9 2년도에 1 . 1 1 %의 마이너스 성장세로

반전했으나 9 3년에는 9 . 9 5 %의 성장률을 기록( 9 2년도 미신고 2 2개업소를 제외하면 7 . 7 9 % )했다.

9 3년도 제약회사별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1 2 4개사가 총 2 8 7 2억3 4 0 0만원어치의 원료의약품을

생산, 92년의 2 6 2 0억8 9 0 0만원에 비해 9 . 9 5 %의 성장률을 나타냈다.

지난해 1 0억원 이상 원료 생산실적을 기록한 기업은 4 1개사로 9 2년의 4 3개에 비해 2개기업이 줄었

다. 91년에는 3 9개사이다.

수출분은 회복세에 놓여 있으나 내수물량이 급격히 줄어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운동이 범국가적 차

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원료합

성부문이 크게 위축되어 이들 기업에 금융·세제상의 지원이 집중돼야 원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빠

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9 3년도 기업별 원료 생산실적을 보면 유한양행( 1위), 영진약품( 2위), 일동제약( 4위), 동아제약( 8위)

등 원료의약품 비중이 높은 상위메이커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종근당( 3위), 동신제약( 7

위), 동화약품( 9위) 등은 평균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.

또한 제일물산, 단일화학, 삼웅화학, 한미정밀, 조흥화학, 동명산업, 대희화학등원료 전문기업들이 마

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여 한계상황에 봉착한 국산 원료산업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졌다.

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항생제원료의 합성으로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킨 우평이

1 8 7 . 9 %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9 2년 1 5위에서 지난해 5위기업으로 부상했으며 삼천리제약도 9 2년의

4 7 . 5 %에 이어 지난해 33.5% 신장하여 1 0위권 대열에 진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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